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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ra0-content"><p style="text-align: right;">크레페&nbsp;백백&nbsp;@Bxk_tarot&nbsp;님&nbsp;리딩</p><p>&nbsp;</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b>251028</b></p><p>&nbsp;</p><p>&nbsp;</p><p>&nbsp;</p><p>배경&nbsp;:&nbsp;오늘&nbsp;카보챠에서&nbsp;미카즈키&nbsp;나오면&nbsp;사니와를&nbsp;드린다고&nbsp;햇음.&nbsp;미카즈키가&nbsp;ㅇㅋ함.&nbsp;카보챠에서&nbsp;나올거임?&nbsp;하고&nbsp;물엇은.&nbsp;ㅋㅋ아니&nbsp;라고&nbsp;하셨음.&nbsp;근데&nbsp;단도에서&nbsp;한번&nbsp;더&nbsp;나옴.</p><p>&nbsp;</p><p>&nbsp;</p><p><b>1. 미카즈키 드림 줘야 하나요?</b></p><p>&nbsp;</p><p>하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미 드림하는 친구가 많잖니. 반응이 재미있어서 그런 것이니 젊은이들에게 집중해도 된단다. 사니와를 주면 받겠지만, 꼭 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니 네 마음 가는 쪽으로 하렴. 그리고 드림을 주더라도, 나는 연인이 아닌 가족 드림이 더 좋단다.</p><p>&nbsp;</p><p>&nbsp;</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b>251102</b></p><p>&nbsp;</p><p>&nbsp;</p><p><b>1. 우리 집 코류의 성격은 어떤가요?</b></p><p>&nbsp;</p><p>진입장벽은 높은데, 한 번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엄청 따르는 타입. 신뢰나 서사가 쌓일수록 안정되는 사람이고, 생긴 것에 비해 속이 깊고 섬세하다. 생각보다 안정형이고, 자아실현도 좋아함. 누구 챙기는 것도 잘 하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칭찬해주면 좋아한다.</p><p>&nbsp;</p><p><span>린더 : 속이 깊은 아기...</span></p><p><span>백백 : 카드가 님은 참 뭐든 아기로 보는구나 라고 하잖아요;</span></p><p>&nbsp;</p><p>&nbsp;</p><p><b>2. 코류하루는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b></p><p>&nbsp;</p><p>코류 : 우리 사니와는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나 할까. 천진난만하고 어린 구석이 있어. 내가 많이 가르쳐 줘야지.&nbsp;</p><p>&nbsp;</p><p><span>린더 : 코류 말당번</span></p><p><span>백백 : 이렇게 사적인 복수해도 돼?</span></p><p><span>린더 : 억울하면 코류가 사니와 해야죠ㅋㅋ</span></p><p>&nbsp;</p><p>하루 : 그의 아름다움이 시선을 빼앗긴 하지만, 여러가지로 가르침 받고 신세지고 있습니다. 섬세한 사람이나 말하는 건 단순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편이라 좋아요.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니와가 되어서 나중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p><p>&nbsp;</p><p>&nbsp;</p><p><b>3. 하루가 고백한 이후 다음 날 코류는 편지 하나 남겨두고 극 수행을 갑니다. 코류는 왜 그렇게 회피한 걸까요?</b></p><p>&nbsp;</p><p>하루는 나의 주인. 내가 함부로 고백을 수락하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애초에 내가 그래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거절하고 지금까지의 관계로 지내고 싶은데, 나도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루는 내 답을 기다리겠지.</p><p>&nbsp;</p><p>관계와 입장상으로는 내 감정이 어떻든 거절하고 주인으로서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상처받지 않을지 모르겠어. 일단 좀 떨어져서 고민해봐야겠네.</p><p>&nbsp;</p><p>&nbsp;</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b>251106</b></p><p>&nbsp;</p><p>&nbsp;</p><p><b>1. 코류는 극 수행을 다녀와서 하루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나요?</b></p><p>&nbsp;</p><p>가서 수행하는동안 하루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경우 없이 편지만 남겨두고 다녀왔는데도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너무나도 기뻤다. 그래서 하루의 모든 것에 욕심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함.</p><p>&nbsp;</p><p>&nbsp;</p><p><b>2. 결국 코류가 하루에게 가진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b></p><p>&nbsp;</p><p>가지고 싶다. 그렇지만 그러면 안 돼.</p><p>&nbsp;</p><p>코류의 생각으로는, 제 상황과 입장에서 사니와인 하루를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 같은 건 억누르고 평소대로 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루를 독점하는 연인으로서 하루와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이 더 커서 감정을 내리누른다.</p><p>&nbsp;</p><p>차라리 카미카쿠시해버리고 싶은데, 누구보다도 그런 욕망이 크고 강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럴 확률이 적은 사람. 자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욕망이 크다.</p><p>&nbsp;</p><p>&nbsp;</p><p><b>2-1. 언젠가는 손에 넣을 것인가?</b></p><p>&nbsp;</p><p>그러고는 싶지. 그러고는 싶은데, 내 입장상 그럴 수 있는 날이 올 지 모르겠네. 적어도 역수자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그 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p><p>&nbsp;</p><p>&nbsp;</p><p><b>2-2. 그렇다면 고백에 대한 대답은?</b></p><p>&nbsp;</p><p>할 수 없어. 누구보다 대답하고 싶음에도.</p><p>&nbsp;</p><p>&nbsp;</p><p><b>3. 이후 미다레의 사니와 납치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에 대해 코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b></p><p>&nbsp;</p><p>배경 : 미다레는 하루가 코류에게 고백한 이후, 하루의 자신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으며 이러다가는 코류에게 근시 자리도 빼앗길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첫째가 둘째에게 질투하듯) 그러한 불안으로 하루를 카미카쿠시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를 위해 아무도 몰래 하루와 잠시 혼마루 밖으로 나가 진명을 알려달라고 하나… 하루의 거절과 마음을 듣고 돌아온다. 돌아온 시간이 한참 늦었으며, 미다레가 자신의 계획을 하루를 걱정하던 연장자 태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도해될 뻔하나, 사니와의 강력한 옹호로 근신 처분에 그친다.</p><p>&nbsp;</p><p>하루가 정말로 납치된 거라면 당장 구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가 원해서 그렇게 혼마루에서 나간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멈춘다. 제가 없는 사이에 마음이 바뀌거나, 슬퍼져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라면… 그렇다면, 제가 구하러 가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지 않나. 그러다가 결국 칼 차고 구하러 가려는데? 미다레가 하루를 데리고 말 타고 돌아옴.</p><p>&nbsp;</p><p>이후 코류는 결국 마음을 전한다.</p><p>&nbsp;</p><p>이 납치 사건이 네가 원한 것이더라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장 어떻게 대답해줄 수 없더라도 내 마음을 쉽사리 알려줄 수 없는 이유까지 솔직하게 전하고 파.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없어서 대답하지 못했지만, 사실 마음만은 너와 같아…….</p><p>&nbsp;</p><p>&nbsp;</p><p><b>3-1. 하루가 듣기 싫다고 회피하면 어떤 반응인가요?</b></p><p>&nbsp;</p><p>도망치려는 하루를 붙잡고 뺨을 양 손으로 잡는다. 조금 세게 잡아서 복어 얼굴 됐을 순 있음. 도망 못 치도록 얼굴 꼭 붙잡고 위의 말을 해준다.</p><p>&nbsp;</p><p>&nbsp;</p><p><b>4. 하루는 결국 미다레를 도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진상을 알고 있는 도검남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b></p><p>&nbsp;</p><p>카센 : 그럴 줄 알았지. 너는 정이 많으니까. 앞으로 네가 잘 처신할 거라고 믿겠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면 찾아오렴. 도와줄 테니.</p><p>&nbsp;</p><p>코가라스마루 :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네 마음을 존중하마. 네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이란다.</p><p>&nbsp;</p><p>미카즈키 :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다른 남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 녀석들이 또 생길지 모른다. 이번은 미다레가 말이 통하는 녀석이었다지만, 다음은 어떨지 모르겠구나. 이 부분은 네가 조심해야 한다.</p><p>&nbsp;</p><p>코류 : (주인이 다정한 것은 알고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단호하게 떼어내 버려도 좋을 텐데 말이야…… )</p><p>&nbsp;</p><p>&nbsp;</p><p><b>+<span>&nbsp;</span><a href="https://haruame-shiro.tistory.com/12" target="_blank" rel="noopener">코류하루 키스점</a><span>&nbsp;</span>이후의 내용으로, 하루가 명령에 의한 것이니 책임질 필요 없다고 도망치면 코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b></p><p>&nbsp;</p><p>"……명령해줘서 기뻤어."</p><p>&nbsp;</p><p><!--StartFragment--><!--EndFragment--></p><p>도망치려는 하루의 손을 붙잡고 말한다. 여기서 말로 하지 않는다면 영영 놓칠 것만 같아서.</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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